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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최근 기술을 선도하는 IT, 핀테크 기업들뿐만 아니라 일상생활 속 
다양한 분야로까지 이른바 ‘슈퍼앱(Super app)’이 급속도로 확산하고 
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앱들은 대부분 
‘슈퍼앱화’가 진행 중이며, 모든 분야를 아울러 슈퍼앱의 성장 
가능성은 가히 무궁무진하다.

본 글에서는 국내외 슈퍼앱의 현황과 이슈를 알아보고, 특히 문화예술 
분야 발전을 위해 슈퍼앱을 어떻게 이용할 수 있을지 생각해 본다.

※ ‘문화정보 이슈리포트’의 내용은 작성자의 의견으로 한국문화정보원의 공식적인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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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들어가며

○ 최근 기술을 선도하는 IT, 핀테크 기업들뿐만 아니라 일상생활 속 다양한 분야로까지 이른바 
‘슈퍼앱(Super app)’이 급속도로 확산하고 있음

  - 슈퍼앱이란, 하나의 앱에서 여러 가지 기능을 이용할 수 있는 혼합 구동 방식의 앱을 말함
  - 단어 뜻 그대로 ‘뛰어나고 강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슈퍼앱이라는 용어는 블랙베리 

BlackBerry) 창업자인 마이크 라자리디스((Mike Lazaridis)가 2010년에 처음 주창했는데, 그는 
슈퍼앱을 두고 “사람들이 매일 이용하고 있는 다양한 앱의 폐쇄된 생태계로써, 상황에 맞는 
효율적이고 통합된 경험을 제공하는 플랫폼” 이라고 표현하기도 했음

○ 슈퍼앱은 일종의 앱 분야의 포털로 이해할 수 있는데, 포털이 수많은 사이트를 특정한 분류에 
따라 정리해 놓고 주소를 링크시켜서 사용자들이 원하는 곳을 쉽게 찾아갈 수 있도록 만든 
사이트1)인 것처럼, 사실상 슈퍼앱 안에 들어있는 수많은 ‘미니앱(Mini app)’이 바로 
사용자들에게 별도의 앱 다운로드 및 설치 없이도 다양한 기능을 제공할 수 있게 해주는 핵심 
요인이기 때문임

○ 기관 딜로이트(Deloitte)는 슈퍼앱의 조건을 다음과 같이 4가지로 정리하기도 함2)

  - Multi-service (다양한 서비스)
  - Single app for all services (하나의 앱으로 모든 서비스 사용 가능)
  - Consistent transacting experience (지속적인 거래 경험)
  - Data sharing across services (앱 내 서비스 간의 사용자 데이터 공유)

○ 그런데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대부분의 기업들은 오히려 지금의 슈퍼앱 서비스 환경과는 
반대의 길을 걷고 있었음

  - 하나의 모기업에 속한 여러 자회사 앱을 각각 출시하며 자신들만의 독자적인 노선을 걸음. 
기업의 앱 안에서도 특정 카테고리까지 별도로 분리해 새로운 앱을 출시하는 경우까지 적잖이 
존재하게 됨

  - 앱 내에서 원하는 서비스를 찾는 수고 없이 설치된 여러 앱을 실행함으로써 원하는 서비스에 
직관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방식을 ‘멀티 앱’이라 하는데, 이러한 방식이 주를 이루었던 것임

1) 네이버 어학사전 ‘포털’의 정의
2) Western super-apps: Forecasting disruption from a super trend, Deloitte,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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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슈퍼앱 멀티앱

특징

하나의 앱 내에서 메신저, 
모바일 결제, TV, 영화 예매, 

모빌리티, 게임, 쇼핑 등 
서비스가 모두 가능

한 기업에서 메신저, 모바일 
결제, TV, 영화 예매, 모빌리티, 
게임, 쇼핑 등 다수의 모바일 

앱을 출시함

다운로드가 

필요한 앱 개수 
1개 모바일 서비스 개수와 동일

서비스 접근 방식
해당 슈퍼앱 실행 후 원하는 

서비스 아이콘 클릭

원하는 서비스에 대한 앱을 
앱스토어에서 설치, 휴대폰 

바탕화면에 설치된 앱을 클릭

<표> 슈퍼앱과 멀티앱의 비교

○  금융권에서는 고객들의 주거래 은행과 카드사, 보험사 등이 동일한 경우를 흔하게 볼 수 있음
  - 대출, 예금 등의 우대금리나 자동이체 시 편의성, 익숙한 금융 환경 등 다양한 혜택과 장점이 

있기도 하고, 다수의 금융사를 이용하게 되면 많은 것들을 스스로 기억하고 관리해야 하는 
어려움이 필연적으로 존재하기 때문임

  - 그런데도 대부분의 기업은 계속해서 앱의 종류를 좀 더 세분화하고 쪼개어 만들었고, 결국 이 
앱들이 기능 및 서비스를 중복적으로 제공하게 되면서 고객들의 혼란을 야기하기 시작함

  -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전략 중 하나가 바로 주요 기능을 통합한 핵심 앱 하나를 고도화하는 
것이었으며, 하나의 앱으로 여러 서비스가 집중되면서 금융권에서도 본격적으로 슈퍼앱이 
등장하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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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슈퍼앱 현황

 1. 국내 금융권에서의 슈퍼앱

○ 사실상 통합 환경을 디지털로 구현해 낸다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님. 사업 성격이 다른 
자회사들의 독립된 서비스를 하나로 합쳐 사용자 친화적인 서비스로 만들기 위해서는 보다 
세심한 기획력과 기술력, 자본이 필요했을 것임

○ 그러다 보니 기존에는 좀 더 쉽고 직관적인 멀티 앱 방식을 선호했으리라 봄. 과거에는 
오프라인에 중점을 두고 온라인은 부가적인 역할로써 단순히 디지털 서비스 제공을 하는 것에 
목적이 있었을 테지만,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환경이 더욱 익숙해진 요즘은 통합 서비스 
제공을 통해 기업 자체에 종속된 환경을 만들어 하나의 앱 공간 안에서 집중하게 만들고, 
오랫동안 충성스러운 고객을 확보할 필요성이 대두됨3)

○ 그 결과, 지난 십수 년 동안 굳건하게 국내 금융 분야 순위 1위를 지켜온 KB 금융의 국민카드는 
결국 2022년 12월 중순에 국민카드 앱 서비스를 종료하고 KB페이로 통합할 것을 공식적으로 
알림

  - ‘KB 스타알림’, ‘KB 스마트대출서비스지원’, ‘리브똑똑’, ‘KB 마이머니’ 등 7개의 앱을 ‘스타 
뱅킹’ 하나로 통합해 버림4) 

  - 또한 비슷한 시기에 우리은행의 ‘WON뱅킹’, 하나은행의 ‘하나원큐’ 등 대부분의 5대 
금융그룹들도 슈퍼앱 전략으로 방향성을 바꾸어 잡음

  - 이를 통해 자사 서비스뿐만 아니라 타사 간 서비스 접근도 용이해지게 되어, 영역의 경계나 
한계를 허물고 고객들의 체류시간을 늘리며, 이러한 락인(Lock-in) 효과를 통해 확보한 사용자 
데이터를 바탕으로 비즈니스에 적용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게 되었고, 사용자 입장에서는 
친숙한 앱 하나로 다운로드 없이도 다양한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게 됨 

3) 투이컨설팅, [하나로 다 되는 슈퍼앱 2편] 금융권은 어디까지 왔을까?ㅣ국민은행ㅣ신한은행ㅣ농협은행ㅣ쏠ㅣ리브ㅣ올원뱅크 
https://www.2e.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2474

4) 굿모닝경제,국민카드, KB국민카드 앱 서비스 종료…KB페이로 통합
 http://www.goodkyung.com/news/articleView.html?idxno=195030

https://www.2e.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2474
http://www.goodkyung.com/news/articleView.html?idxno=195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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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해외 사례

○ 슈퍼앱의 해외 사례로는 중국의 메신저 앱 위챗(Wechat), 싱가포르의 택시 호출 앱 
그랩(Grab)이 대표적임

○ 먼저 슈퍼앱의 원조 격인 중국의 ‘위챗’은 2011년 출시 당시에는 단순히 한국의 
‘카카오톡(Kakaotalk)’과 같은 메신저 플랫폼으로 시작됐지만, 현재는 전 세계 10억 명이 
사용하고 있을 정도로 거대해짐5)

  - 위챗은 일상생활에서 가장 빈번하게 사용되는 메신저를 기반으로 기차·항공 등 교통수단의 
예매와 빌리티, 영화, 로컬 비즈니스, 호텔, 공동구매, 중고품, 부동산, 게임 등등 수많은 
서비스들을 다채롭게 제공하고 있음

  -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연결하는 O2O(Online to Offline) 기능까지 담아냈기에 현재 중국인들의 
‘디지털 일상 공간’이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님

  - 이처럼 위챗이 중국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슈퍼앱을 가장 이상적으로 구현한 서비스 앱으로 
평가받을 수 있게 된 이유는 2017년에 출시한 미니앱, 즉 ‘미니 프로그램’ 때문임

  - 이 미니 프로그램은 다양한 앱들이 모바일 화면에 전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할 때 
위챗을 켜는 것만으로도 앱을 다운로드하고 설치하는 과정 없이 언제 어디서나 찾아보고 사용할 
수 있게 함. 사용자의 입장에서 지나치게 많은 앱을 설치한다는 것은 귀찮을 뿐만 아니라 
스마트폰 용량과 관리 측면에서도 불편함이 생김. 위챗의 미니 프로그램은 범람하는 앱 
시장에서 사용자들의 피로도를 낮추고 접근성을 높여 충성스러운 사용자를 확보할 수 있게 함

○ 위챗의 또 다른 성공 요소로 자주 언급되는 것 중의 하나는 바로 통합된 UX임
  - 예를 들어 일반적으로 결제 프로세스는 여러 가지 번거로운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위챗은 카드, 

서명, 현금이나 거스름돈처럼 많은 채널을 거쳐야 하는 과정을 전부 생략하고, 2013년에 간편한 
QR코드 하나로 결제가 가능한 서비스 ‘위챗 페이’를 출시함

  - 위챗의 QR코드 결제 활용은 중국의 결제 시스템을 모두 바꿀 정도로 큰 영향력을 끼쳤고, 
이제는 중국에서 공식적으로 통용되는 하나의 결제 수단이 되었음

  - 이와 더불어, 카카오톡 기능 중의 하나인 ‘플러스 친구’와 같은 공식 계정 서비스를 통해 
사용자가 별도로 해당 기업 사이트를 일일이 찾아가지 않고도 가입 또는 구독한 기업의 다양한 
정보를 받아볼 수 있는 편리함을 제공하기도 힘. 슈퍼앱이라는 단어가 위챗을 설명하기 위해 

5) LYU ZHENGHUA, 「중국식 플랫폼의 특성 연구: 알리바바와 텐센트를 중심으로」,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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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장했을 정도로 이러한 위챗의 변신은 앱 시장에 지대한 영향을 끼침 

○ 물류와 배송, 배달 등 운송 관련 서비스들이 폭발적으로 성장하기 시작하면서 2009년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에서부터 시작된 우버(Uber)의 등장은, 기업화된 대중 운송 분야에 
일반인이 참여하여 수익을 낼 수 있다는 점과 앱 하나로 배차에서 결제까지 이루어지는 디지털 
통합 서비스를 가능하게 했다는 점에서 업계에 큰 충격을 주었다. 이를 기반으로 전 세계적으로 
우버와 같은 방식을 활용한 서비스들이 많이 생겨났는데, 그중 현재 동남아 최고의 슈퍼앱으로 
자리 잡은 업체가 바로 그랩(Grab)임

  - 2018년 그랩과 우버의 합병 이후 우버는 동남아시아 시장에서 철수했고, 이로써 
그랩(Grab)6)은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태국 등 동남아시아 8개국에서 사용하는 
동남아의 우버로 불리게 됨

  - 단순히 운송·이동의 모빌리티 영역을 넘어서 음식 및 식료품 배달을 하는 ‘그랩 푸드’, 동남아의 
주류 운송 장비인 오토바이를 이용한 택시 서비스 ‘그랩 바이크’, 소포 배달 퀵서비스인 ‘그랩 
익스프레스’, 카풀 서비스인 ‘그랩 셰어’에 이어 금융 서비스 부분으로까지 확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현재는 대출, 보험 판매 등의 핀테크 분야로도 진출하기 위해 ‘그랩 페이’를 출시하기도 함

  - 더욱이 시장의 타깃을 교통, 금융 등의 인프라가 낙후된 동남아 지역을 목표로 삼다보니 그 
결과는 매우 성공적이었고, 전망도 매우 밝은 편이다. 중국과 마찬가지로 계좌 보급률과 
신용카드 발급 및 사용 비율이 낮은 지역이기에 이를 감안, 현금을 충전해 사용하는 선불 충전 
방식을 도입한 것도 성공 요인 중 하나로 볼 수 있음

○ 그랩과 경쟁상대로 불리는 불리는 고젝(Go Jek)은 인도네시아에서 시작된 차량 공유, 배송 
서비스 앱이었지만 현재는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를 포함한 동남아시아 6개국과 인도, 
그리고 호주 일부 지역에서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음

  - 고젝 역시 ‘고페이’를 출시했으며, 그랩과 더불어 관광객들의 방문 전 필수 다운로드 앱으로 
성장하였음

 3. 슈퍼앱의 미래
○ 이제 슈퍼앱은 ICT 업계의 상식이 되어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님
  - 국내 대표 기업들인 야놀자, 토스, 배달의 민족, 당근마켓, 쿠팡 등과 앞서 언급한 우버와 그랩, 

고젝을 포함해 스웨덴 클라르나(Klarna), 케냐 엠페사(M-Pesa) 등 해외 기업들도 크게 성장 

6) 매거진 한경, 동남아 슈퍼 앱 '그랩', 디지털 가속화로 성장 'UP' 
https://magazine.hankyung.com/money/article/202112198009c

https://magazine.hankyung.com/money/article/202112198009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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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임
  - 슈퍼앱은 고객의 요구를 선제적으로 파악한 생활밀착형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자 경쟁력임. 국내 최고의 슈퍼앱 기업이라 불리는 카카오를 보면 초창기에는 단순 
메신저 플랫폼으로 시작했지만 어느새 국민 메신저라 불릴 만큼 사용자 확장에 힘을 썼고, 이를 
기반으로 오프라인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서비스들을 하나씩 출시하면서 택시, 미용, 금융 및 
결제, 게임, 패션, 콘텐츠(웹툰, 브런치)까지 제공하며 이른바 카카오 유니버스를 구축할 수 
있게 되었음

○ 2022년 1분기 기준 월간 활성 사용자(MAU) 약 12억 8,830만 명, 슈퍼앱 내에서 서비스 중인 
미니앱 수 350만 개 이상, 미니앱을 사용한 연간 거래액 약 4,000억 달러 이상, 미니앱을 
활용한 외국 기업의 연간 거래액 증가율 600% 이상임 7)

○ 미국의 IT 분야 리서치 기업 가트너(Gartner)는 ‘2023년 상위 10가지 전략 기술 동향(Top 10 
Strategic Technology Trends for 2023) 중 하나로 슈퍼앱을 선정8)했으며, 2027년까지 전 
세계 인구의 50% 이상이 수많은 슈퍼앱의 일일 활성 사용자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슈퍼앱이 
데스크톱 앱으로까지 적용될 것이라고 예상함. 

[그림] 가트너가 2023년 주목하라는 10대 전략 기술

출처: Top Strategic Technology Trends for 2023, Gartner Group (2022)

7) CIO Korea, 「2023 IT 전망보고서- Deep Dive」, 2022
8) ZDNet Korea, 가트너가 2023년 주목하라는 10대 전략 기술(https://zdnet.co.kr/view/?no=20221020110310)

https://zdnet.co.kr/view/?no=2022102011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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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최신 이슈
○ 최근 슈퍼앱 관련 장안의 화제는 단언컨대 ‘트위터(Twitter)’일 것임. 일론 머스크(Elon Musk)가 

지난달 말 트위터를 리브랜딩 하겠다고 발표한 후, 오랫동안 트위터의 상징이었던 ‘새’ 그림 
로고를 ‘X’로 교체했기 때문임9) 

  - 작년 말 머스크의 트위터 인수 후부터 그는 사용자들이 단순하게 소통하고, 쇼핑하고, 
엔터테인먼트를 소비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 이상을 할 수 있는 X라는 이름의 슈퍼앱, “모든 
것(everything)”을 만들겠다며 비전을 제시함

  - 인수 전부터도 그는 트위터 직원들에게 ‘플랫폼이라면 중국의 위챗처럼 사용자가 하나의 앱 
안에서 일상의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도록 슈퍼앱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해 왔음

○ 슈퍼앱을 만들겠다는 그의 일념은 머스크가 올인원(all-in-one) 금융 플랫폼인 엑스닷컴 
(X.com)을 공동 출시했던 1999년으로 거슬러 올라감

  - 엑스닷컴은 현재 페이팔(Paypal)로 잘 알려져 있다. 하지만 이러한 머스크의 야망에도 불구하고, 
‘미국판 위챗’을 만들겠다며 트위터라는 브랜드 자체를 버리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판단이라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우세함

  - 트위터 자체를 대규모 리모델링해야 하는 것은 물론, 재정적 문제나 타 슈퍼앱들과의 경쟁 등 
어느 것 하나 해결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임 

○ 트위터에 단순히 결제하기, 쇼핑하기 등을 추가하는 것 이상으로 어떤 차별성을 가지고 
사용자들에게 매력적인 슈퍼앱으로 다가갈지도 예상하기 어렵지만, 사실상 한국, 중국을 비롯한 
같은 아시아 지역에서 사용되는 슈퍼앱 수요만큼이나 유럽이나 미국에서도 슈퍼앱이 인기를 
끌지도 미지수임

○ "Musk의 비전은 'X'를 '모든 것을 위한 앱'으로 바꾸는 것이지만, 여기에는 그 회사가 더 이상 
가지고 있지 못한 시간, 돈, 그리고 사람이 필요합니다." (“While Musk’s vision is to turn 
‘X’ into an ‘everything app,’ this takes time, money, and people -— three things 
that the company no longer has,”) 

  - 포레스터 리서치(Forrester Research)의 부사장 마이크 프루(Mike Proulx)는 머스크가 
트위터의 이름을 버린 것은 "우리의 문화 사전에서 굳건히 자리를 지켜온 브랜드 이름을 15년 

9) cnn, Twitter’s rebrand is the next stage in Elon Musk’s vision for the company. But does anyone want it? 
https://edition.cnn.com/2023/07/25/tech/twitter-x-elon-musk-rebrand-strategy/index.html (저자 번역)

https://edition.cnn.com/2023/07/25/tech/twitter-x-elon-musk-rebrand-strategy/index.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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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먼저 쓸어버린 것과도 마찬가지(will have singlehandedly wiped out over fifteen 
years of a brand name that has secured its place in our cultural lexicon)" 라고 
덧붙이기도 함

  - 이처럼 많은 우려와 비판 속에 과연 ‘X’가 우리나라의 ‘카카오 유니버스’와 같이 자신들만의 
유니버스를 구축할 수 있을지 그 귀추가 주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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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마치며

○ 한번 자리 잡은 슈퍼앱은 모든 것을 흡수할 힘을 가진다. 통계적으로 이미 세계 인구의 3명 중 
1명이 슈퍼앱을 사용 중인 데다, 아프리카와 중동 등 일부 지역에서도 슈퍼앱 서비스가 가속화될 
전망임

  - 하지만 반대로 하나의 기업이 모든 분야를 전부 잠식할 수 있다는 우려의 시선도 존재해 자칫 
사용자들의 반감을 사거나 부정적인 결과를 야기할 수도 있음

  - 그러나 슈퍼앱 간의 협력이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서비스 확장까지 이루어진다면 그 
시너지는 더욱 증가할 것임

○ 슈퍼앱은 비즈니스 간 경계를 허물고 금융, 헬스케어, 통신, 결제 등 모든 분야를 아울러 활용 
가능하지만, 특히 예술문화 분야에서의 창의적인 활용이 기대된다. 지난 5월, 
국립공주대학교에서는 티맥스(Tmax) 메타버스와 MOU를 체결10)하였는데, 슈퍼앱 기반 메타버스 
스튜디오를 활용해 예술대학 학생들의 작품을 전시한다는 목적임

○ 팬데믹 기간 동안 성행했던 ‘온택트’ 공연, 전시는 팬데믹 이후에도 인기가 식지 않고 있는데, 
현재 포털에서 온택트 공연을 검색해 보면 실제로 유명 배우의 온라인 팬미팅까지 찾아볼 수 
있음. 문화 생활은 오프라인에서만 경험할 수 있어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즐기기 어려웠던 
예전과는 달리, 이러한 앱 기반 메타버스를 사용한 비대면 전시, 공연이 지역 간 문화 격차를 
해소하고 예술문화 분야를 더욱 성장시키는 데 도움이 되리라 기대해 봄

○ 다만, 슈퍼앱의 핵심인 미니앱은 슈퍼앱에 종속되기 때문에 메인 서비스, 즉 슈퍼앱에 문제가 
생기면 고스란히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대부분의 슈퍼앱이 사용자 인증이나 결제 정보, 개인 
정보 등을 다루고 있어 슈퍼앱 제공자들은 안정성이나 보안 문제에 더욱 신경 써 사용자들이 
안전하게 믿고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야 할 것임

○ 또한 데이터 독점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기업들은 기업 차원에서의 자율 규제와 점검에 힘을 쓸 
필요가 있으며, 사용자들은 내가 사용하는 앱이 나의 데이터를 어떻게 사용하는고 있는지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함

10) Tmax 기업 블로그 참조 https://blog.naver.com/tmaxhq/223096147745


